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졸업 후 생산활동의 주축이 되는 성인기로 

진입할 우리 사회 핵심 인구집단이다. 대학생은 부모로

부터 심리적 독립을 이루며 치열한 경쟁에 참여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선택 및 준비를 위한 발달과업을 

안고 있다[1].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이다.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

지며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지 과거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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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적 만족이나 행복감을 느

끼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2,3]. 대학생은 

사회적으로 자유롭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는 의미

에서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

만, 오히려 다른 연령대 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4]. 대학 입시를 목표로 매진했던 고등학교 

시기나 어느 정도 취업이 결정되어 비교적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장년기에 비해 학업, 진로와 취업 준비 등 미

결정 상황이나 불안정성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5]. 즉 

입학 후 직면한 낯선 대학환경과 확장된 대인관계 속에

서 경험하게 되는 불안정성, 학업, 경쟁, 진로와 취업을 

위한 준비는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한다.

삶의 만족도는 사회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신체적

인 건강과 정신건강,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 행복감, 자

율성과 자아감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

이다[6]. 대학생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사회경제적인 외

재적 특성들 보다 개개인의 내재적 특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자아존중감은 대

학생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특성으로서 중요하다[4,7].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전체를 의미하며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는지에 대한 자기평가이다. 자아존중감은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지 혹은 

높은지에 따라 개인의 행동 양식, 자아실현, 목표의 계

획과 달성, 사회적 적응 등은 달라질 수 있다[8]. 자아

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외부의 자극이나 일상생활로부

터 오는 스트레스를 보다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개별화 과정을 잘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며[9] 

가족 건강성은 행복한 개인과 사회를 향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1]. 건강한 가족을 설명하는 가족 건강성의 하

위요인으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 구성원 

간의 몰입, 가족 구성원의 적응력, 가족의 가치관 향상

을 포함한다. 건강한 가족은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

용을 하며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적인 관계 향상을 도

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가족의 건강성을 높여주

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건강한 사회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 실제 만들어 가게 될 

미래 가족의 건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가족 건강성 

향상을 위한 중재 방안과 적용이 필요하다[11]. 선행연

구에서 대학생의 가족 내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대학생들에게 자율성과 관계성을 높여주고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즉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

일수록 자율성 확보와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였으며 전반적인 대학생의 생활만족도가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성이 높아질수록 대학생들이 자기수용과 사회적응 

및 자기조절 등에 대한 삶의 태도에서 더 긍정적인 시

작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13]. 이에 대학생의 가

족 건강성은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주요 변

수로서 간주되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선행연구들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

성, 삶의 만족도 단일변수 간의 관련성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세 변수를 한 연구 내에서 같이 살펴보

거나 자아존중감과 가족 건강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삶

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두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 지역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향상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및 삶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및 삶

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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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자는 G시에 위치한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200명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대상자에

게 본 연구의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설명하고 연

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동

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배부된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9명의 설문지는 제외하고 최종 191명

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1965년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자아존중감을 단

일차원으로 개념화하여 포괄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

은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로 구성되었다. 부정적인 

문항들은 역산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

수 Cronbach's α는 .849이었다.

2.3.2 가족 건강성

대상자의 가족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1995년 어은주와 유영주가 개발한 가족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 건강성 척도는 가족 간의 몰입,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가족 가치관, 가족원의 적응력을 설명하

는 요인들로 구성된 총 34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드 척도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4점까지의 점수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몰입,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가족 가치관, 가

족원의 적응력에 대한 평균 점수 및 가족 건강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77이었다.

2.3.3 삶의 만족도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1994년 양옥경이 개발하고 2014년 오승하가 수정하여 

사용한 생활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신체 및 정신건강 5문항,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에 대한 

4문항, 행복감에 대한 3문항, 자율성과 자아감에 대한 

3문항을 포함하는 총 15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5점 리

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39이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통계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및 삶의 만족도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과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활용하였고 

차이가 있는 집단의 사후검정은 Scheffe 혹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력

(Enter) 방법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및 삶의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및 삶의 만족

도의 정도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3.65±.62였으며, 가족 건강성 평균 점수는 3.34 

±.53였고, 삶의 만족도 점수는 3.44±.67로 나타났다.

Table 1. Self-esteem, Family Strength, Life 

Satisfaction of Subjects    (N=191)

Variables M±SD Min. Max. Ran.

Self-esteem 3.65±.62 2.20 5.00 1-5

Family strength 3.34±.53 1.74 4.00 1-4

Life satisfaction 3.44±.67 1.53 5.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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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

이는 Table 2와 같다. 삶의 만족도는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42, p=.013), 출생순위가 

둘째인 그룹이 셋째인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지각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08, p=.048), 아버지와

의 관계가 높은 그룹이 관계가 나쁜 그룹보다 삶의 만

족도가 높았다. 친구와의 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F=5.48, p=.005)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8.65, 

p<.001), 학교생활 만족도가 보통이거나 좋은 그룹이 

나쁜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및 삶의 만족

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가족 건강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5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8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상자의 가족 건강성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r=.32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elf-esteem, Family Strength, Life 

Satisfaction of Subjects (N=191)

Variables Self-esteem Family 
strength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1

Family strength .351** 1

Life satisfaction .585** .323** 1

*p<.05, **p<.001

Table 2. The Difference of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Life satisfaction

M±SD t or F p

Gender
Male 31 16.2 3.53±.68

0.73 .471
Female 160 83.8 3.43±.67

Age

18~19 18~19 75 39.3

1.49 .22720~21 20~21 97 50.8

22~24 22~24 19 9.9

Birth order

Firsta First 96 50.3

4.42
(b>c) .013Secondb Second 78 40.8

≥Thirdc ≥Third 17 8.9

Home economic status

Poora Poor 19 9.9

2.90 .057Moderateb Moderate 120 62.8

Goodc Good 52 27.2

Relationship with perceived father

Bada Bad 5 2.6

3.08
(a<c) .048Normalb Normal 28 14.7

Goodc Good 158 82.7

Relationship with perceived mother

Bada Bad 1 0.5

0.90 .409Normalb Normal 10 5.2

Goodc Good 180 94.2

Relationship with perceived friends

Bada Bad 2 1.0

5.48
(a,b,c) .005Normalb Normal 22 11.5

Goodc Good 167 87.4

School life satisfaction

Poora Poor 7 3.7

18.65
(a<b,c) <.001Moderateb Moderate 51 26.7

Goodc Good 133 69.6

a,b,cScheffe or Duncan multiple comparisons test; Different letters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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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Life Satisfaction

Variables
Life satisfaction

B SE ß t p R2 Adjusted
R2 F p

Self-esteem .53 .06 .49 8.18 <.001

.44 .42 24.19 <.001

Family strength .13 .08 .11 1.70 .091

Birth order* .06 .05 .06 1.13 .258

Relationship with perceived father* .05 .09 .03 .51 .607

Relationship with perceived friends* -.13 .12 -.07 -1.14 .254

School life satisfaction* .38 .07 .31 5.10 <.001

* Dummy variable

3.4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입력(Enter) 방법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회귀

분석에서는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변수와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차이검정에 유의한 출생순위, 아버지와의 관

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를 포함하였으며 더

미처리하여 분석하였다. Durbin-Watson을 이용한 오

차 검정결과 2.029로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하

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검정하였다. 모든 변수에서 공차한계는 0.1 이상, 분산

팽창지수는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충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4.186, p<.001). 회

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

의미한 요인은 자아존중감(ß=.49, p<.001), 학교생활 

만족도(ß=.31, p<.001)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42이었으며 이

들 요인은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를 42%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및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으며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 연

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가족 건강성은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i와 

Eum[9]이 서울, 경기,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은 자아

존중감 도구와 가족 건강성 도구로 측정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연구에서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 건강성

이 높아지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Choi[11]가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

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이고 허용적일 때 자아존

중감이 높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가정의 

경제상태가 좋고 지각하는 친구와의 관계가 양호하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각 연

구에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동일하지 않아 직접적

인 비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족 건강성에 대한 인

식은 Choi[11]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

고 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권위적이거나 독재형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

으며, 경제수준이 넉넉할 때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의 가족 건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가정의 경제상태

가 양호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 때 높게 나타났다. 즉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좋을 

때 가족의 건강성을 좋게 인식하는 결과가 일치하고 부

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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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건강성이 높다는 부분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 학생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반면 나이와 학

년, 가족 내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가족 건강성의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Seo와 Kim[14]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 건

강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고 하여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지지를 보였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가족 건강성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

계 결과는 이 두 요인을 고려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와 Bae[15]가 전남지역 소재의 관광 관련 학과 

223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

와 일치한다. Lee[16]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이 그들 생

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생활의 전반

적인 만족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경로일 것이라는 가설 

아래 자아존중감이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의미 있

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자아존중

감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Han[17]은 대학생들의 자아존

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고하

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가정의 경제상황이 좋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하여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즉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도울 수 있고 친구와의 관계를 

향상시켜 줄 수 있으며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

여주는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프로그램 참여에 따르는 장학 

혜택,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마일리지나 수료증 부여, 

다학제 간 동아리 활동, 친친 또래 학생상담, 멘토와 멘

티 활동, 매력적인 편의 공간의 확대와 편리한 행정서

비스 등은 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삶의 만족도는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4점으로 

중간 이상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본 연구대상자들

은 대체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대상 삶의 만

족도가 중간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던 Park과 Kim[1]

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였다. 반면 Park과 

Kwon[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중간

보다 낮은 수준의 결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삶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다른 생애주기

에 있는 연령대 인구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연

구의 시행 시점이나 측정도구가 같지 않은 요인도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

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 건강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준

다는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건강한 가족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높이며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도구는 사회심리적 

영역을 중심으로 신체 및 정신건강, 사회생활 및 여가

활동, 행복감, 자율성 및 자아감을 포괄하고 있는 하위 

문항들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대학

생의 가족 건강성과 삶의 만족도가 비교 연구와는 일부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

인 비교를 하는데 제한점을 가진다. 반면 Baek과 

Park[18]의 연구는 본 연구지역과 인근에 위치한 대구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와 같은 

가족 건강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

이 체감하는 심리적인 복지감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와 

의사소통, 가족 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및 가치체계 

공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가족 간 의사

소통이 잘 되고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고 가족 내 가

치체계에 대한 공유가 많아질 때 심리적 행복이나 만족

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와 비대면 수업 운영은 대

학생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연장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언택트 환경에 맞

추어 대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족 구

성원 간의 의사소통 기술과 올바른 가치체계 형성을 도

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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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

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ho

와 Bae[15]가 대학생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해 확인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차원에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

여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용과 교양교육 

기회의 제공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

사한 연구로서 Jung[19]은 대학생 1,180명의 자아존중

감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청년패널 10차년도 자료를 이

용해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자

아존중감은 여러 변인 중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높은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대학이 학생들의 

단순 학습활동 외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Lee

와 Lee[7]는 대전지역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

감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

다. 연구결과 대학생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 확립이 높을 때 삶의 만족도

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

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

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재학생의 대학생

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학

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

의 자아존중감이 경제적 상황이 양호하고 친구와의 관

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 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학은 대학생의 경제

적 상황과 학우들 간의 협력 관계 및 학교생활에서 만

족감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교생

활이 전체 삶에서 비록 일부분에 해당할지라도 학교생

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전체 삶에서 중요한 의미와 평

가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진다. 

Kee[20]는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관련 요인을 개

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보고하였는데 

개인적 특성에서는 개인이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을 때 대학생활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환경

적 특성에서는 대학풍토가 영향을 주었으며 교수님과 

선후배 등 인적교류가 많았을 때 대학생활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여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Kang[21]은 전공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제고와 학교시설 확충이 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 주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Jun[22]은 

대학생활 만족도가 전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Jun[22]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대상자 수가 많

고 다른 연구에서 살펴보기 어려운 많은 변인들을 투입

해서 영향요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학은 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은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

았다. 가족 건강성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인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

족도에서 가족 건강성 보다 자아존중감이나 학교생활

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

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Kim[12]이 

부모와 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

다는 결과와 Park[13]이 가족의 건강성이 높아지면 삶

에 대해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와는 차이

를 보이는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대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가족의 건강성과 삶의 만

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은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에는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는 후

속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은 대

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은 이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자

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대학만족도나 

교육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세밀한 피드백과 개

선 등을 통해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삶의 만

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주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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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대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자

아존중감, 학교생활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42%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G시에 위치한 3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에

서는 여러 지역의 대학생을 포함하여 그 수를 확대하고 

예측되는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실시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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